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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경관 중 전통 정주지, 특히 농경마을의 사례를 선별․유형화하고, 선

정 사례의 유형․무형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보편적 특성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의 가치와 

현대적 의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센터에 공개된 등재신청서와 ICOMOS 평가서 등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총 29개 사례의 유형 요소(농경지, 건축․구조물, 도시․마을, 자연요소나 지형 등)와 무형 

요소(전통 지식과 기술, 관습과 전통, 종교와 영성, 마을 운영 체계, 예술적 표현 등)를 분류․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농경지와 건축․구조물은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전통 지식과 기술, 관습․전통, 마을 운영 체

계,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 역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경문화 기반 전통 정주지가 단순한 생

산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적 적응, 생산-생활-신앙의 통합, 공동체 문화의 전승이라는 복합적 가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이 지닌 보편적 특성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함

으로써 향후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보전․관리 정책에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잠재적 전통마을 문화경

관 연구와 현장 기반 심층 연구로의 확장이 후속 과제로 제시된다.

주제어: 농촌마을, 무형유산,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전통마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categorize cases of traditional settlements, particularly agrarian villages, among 

the cultural landscape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and to analyze their physical and 

intangible components in order to derive universal characteristics and to present their values and contemporary 

significance. For this purpose, 29 cases were selected and examined primarily on the basis of nomination files 

and ICOMOS evaluation reports provided by the World Heritage Centre. The analysis classified physical 

elements (such as agricultural land, buildings and structures, towns and villages, and natural features) and 

intangible elements (includ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customs and traditions, religion and spirituality, 

community management systems, and artistic expressions). The results reveal that agricultural land and 

buildings/structures were consistently present across all cases, while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customs 

and traditions, management systems, and traditional arts and cultural expressions also appeared with high 

frequency.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agrarian-based traditional settlements are not merely production 

spaces but embody a complex value structure characterized by harmony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integration of production, daily life, and belief systems, and the transmission of community culture. By 

clarifying these shared attributes and value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approaches to 

conserving heritage and cultural landscapes, while also offering a basis for strategies that take local 

distinctiveness into account. It also points to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that includes potential traditional 

village landscapes not yet inscribed as World Heritage, as well as more detailed field-bas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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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농촌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 온 공간이다. 이곳에는 나무, 숲, 풀, 곤충, 사람, 논

과 밭, 그리고 문화적 요소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가득한 도시와는 달리, 농촌은 

생명이 숨 쉬는 공간이다(https://www.nongmin.com/). 이러한 농촌의 생태적․문화적 가치에 주목하여 유럽의 많

은 국가들이 전통마을과 같은 농촌 자원을 '촌락자본(countryside capital)'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전원관광 정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문화적․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Garrod, et al, 2006; 신상섭, 2011에

서 재인용). 반면, 우리나라 농촌에 위치한 마을들은 현대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문화적․환경적․경관적 생명력의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보호받는 민속 마을들조차 소득증대사업 과정에

서 무분별한 토지이용, 관광지화, 경관의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신상섭,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문화경관 관점에 기반하여 농경문화 기반 전통마을이 지닌 

가치와 특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경관은 단순한 지역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가 공유할 만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사례로 평가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농경문화 기반 전통마을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국제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은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가치를 지닌 산물(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UNESCO, 2023)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92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문

화유산의 중요한 범주로 자리 잡았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이

제이와 성종상, 2024; 전종한, 2024)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환경 적응과 문화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Rössler, 2006; Taylor and Lennon, 2011). 

현재(2025년 4월 기준) 세계유산은 168개국에서 총 1,223개가 등재1)되어 있으며, 이 중 '문화유산' 952개와 '복

합유산' 40개 중에서 '문화경관'으로 분류되는 유산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중복으로 계상되는 7개2)를 제외하면 

129개3)이다. 이들 문화경관 중 상당수가 외부 물질문명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선조들의 생활방식과 농경

문화를 오늘날까지 전승(임근욱 등, 2012)하는 마을들이며, 이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자원 관리 방식

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이제이와 성종상, 2024). 이러한 마을들은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발전시

켜 온 전통적 지식체계와 공동체 문화를 담고 있어(정주연과 이혜은, 2016) 단순한 물리적 경관을 넘어 무형적 가

치와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경관 중 전통 정주지, 특히 농경마을4)의 문화적 다양성과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세계유산

으로 등재된 문화경관 중 전통 정주지와 농경문화의 특성이 두드러진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성요소와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유산 문화경관 중 전통 정주지, 그중에서도 농경마을의 사례들을 선별하고 유형화한다. 둘째, 선정된 

사례들의 유형․무형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의 보편적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특성을 바탕으로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의 가치와 함의를 탐색한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 정주지가 지니는 보편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경관 연구의 이론적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유사한 특성을 지닌 문화경관의 발굴과 보전, 관리에 있어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 중 전통 정주지, 특히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29개의 문화경관 중에서 전통마을과 농경문화의 특성이 두드러

진 사례들로 한정하였다. 사례 선별을 위해 문화경관의 등재기준과 특성을 검토하여 농업활동, 전통적 정주형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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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토지이용 방식 등이 핵심 가치로 인정된 문화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선별 과정에서는 지리적 분

포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륙과 문화권의 사례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논농사, 밭농사, 테라스 농업, 혼합

농업 등 농경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한 사례 분석과 비교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례들의 등재기준, 유형 

구성요소(지형, 수자원, 건축물 등), 무형 구성요소(농경 관련 지식체계, 의례, 공동체 조직 등)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유네스코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nomination file)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의 자문기관 평가서(advisory bodies evaluations)를 주요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각 문화

경관의 역사적 배경, 물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보존 상태 등에 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체계적인 

비교 분석의 기초 자료로 적합하다. 또한 각 사례에 관한 학술논문, 보고서, 관리계획서 등의 2차 자료를 보완적으

로 활용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이라는 특정 범주 내에서 농경문화 기반 전통 정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경관 연구의 이론적 심화와 함께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잠재적 문화경관의 발굴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경관의 개념 및 발전과정

문화경관 개념은 약 200년에 걸친 지리학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발전해왔다(전종한, 2024). 문화경관이라

는 용어는 19세기 초 독일 지리학자 카를 리터(Karl Ritter)가 처음으로 ‘Kulturlandschaft’를 사용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카를 포겔(Carl Vogel), 요셉 빔머(Joseph Wimmer),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등이 개념을 확장시켰

으며, 라첼은 인간의 역할을 문화경관 연구에 포함시켜 자연과 인간 활동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Wardenga, 

2005; Potthoff, 2013). 이러한 초기 논의를 바탕으로 20세기 초 미국의 칼 사우어(Carl Sauer)와 버클리 학파는 

문화경관 개념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Sauer(1925)는 문화경관을 “자연경관이 문화에 의해 변형된 결과”로 정의5)

하며, 인간의 문화적 행위가 자연환경을 변형시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작용함을 강조하고, 문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해석하는 데 주목하였다(윤홍기, 2009; 정해준, 2022).

1990년대에는 문화경관이 유산 보전 영역에서 전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Fowler, 2003). 문화

경관이 세계유산의 범주로 공식 도입된 것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이다. 이는 기존의 

기념물(monument) 중심의 유산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복합적 가치를 인정하는 중

요한 전환점이었다. 문화경관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된 것은 자연을 열등하게 보던 서구적 인식을 반성하고, 인간․

사회․자연의 상호작용을 존중하려는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로써 세계유산의 범위가 기념물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로 확장되었다(성종상, 2020).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는 문화경관을 “자연환경의 물리적 제약이나 가능성과 

연속적인 내외부 사회‧경제‧문화적 힘의 영향 아래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 사회와 정주지의 진화를 보여주는 복합유

산”으로 정의하고 있다(UNESCO, 2023).

세계유산목록에서 문화경관의 비중은 유네스코가 이 개념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그림 1 참조). 

1992년 문화경관 범주 도입 이후 등재 사례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성장했다6). 특

히 2004년에는 신규 등재된 세계유산 중 문화경관이 38.2%를 차지하며 정점을 이루었다. 이는 문화경관이 세계유

산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유산 유형으로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2020년대에도 문화경관은 매년 새

로운 등재가 계속되며 세계유산목록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경향은 문화경관이 부

차적인 유산 범주가 아닌 세계유산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이제이, 2025). 이는 유네스

코가 오랜 시간에 걸친 인간과 자연 간의 지속가능한 상호작용과 그 관계에서 형성된 경관을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제이와 성종상, 2024)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은 문화경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조

된 경관(designed landscape)으로 정원, 공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으로 사회, 경제, 행정, 종교적 필요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발전해온 경관이다. 이는 다

시 화석화된 경관(relict landscape)과 지속되는 경관(continuing landscape)으로 세분된다. 셋째, 연상적 문화경관

(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으로 강력한 종교적, 예술적, 문화적 연상이 자연요소와 결합된 경관이다(UNESCO, 

2023). 본 연구에서 다루는 농경문화 기반의 전통마을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장기적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는 사례들

로 주로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전통적 생활방식과 함께 농업 활동이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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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들의 경우 ‘지속되는 경관’에 해당되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2.2 농경문화 기반 전통 정주지의 문화경관적 이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경관 가운데 전통 농업 및 목축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정주지 유산은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한다. 이는 전통 정주지가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문화적 실천이 경관에 축적되어 온 총체

적이며 유기적인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제이와 성종상, 2024). 이러한 정주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연환경에 대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적응과 문화적 진화의 산물로서 다층적인 문화경관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농경문화 기반의 정주지는 인류의 생태적 지식과 환경 적응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특히 지형, 

수문, 기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여 발전시킨 농경 시스템과 토지 이용 방식은 지역 특수성과 문화적 보편

성이 결합된 귀중한 사례들이다(Plieninger and Bieling, 2012). 계단식 농경지, 수리 시스템, 혼합 농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농업 경관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과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김성연, 2022). 이러한 농경마을은 자연-농경-인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생태

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생태적 지혜를 담고 있는 귀중한 환경적 자산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통 정주지는 농경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체계이자 공동체적 가치의 표현이다. 세계 각지의 

전통 농경마을들은 식량 생산, 생태 보존, 도시화 완화, 농업 경관 제공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해왔다(안윤수 등, 

2005; 임현오와 류제헌, 2017). 이러한 마을은 문화적 연속성과 지역 정체성의 매개체로 기능하며(Agnoletti, 

2014), 세대를 거쳐 전승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지역 특유의 농경 방식, 의례, 

음식문화 등은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유대와 소속감을 강화할 뿐

만 아니라, 현대화 과정에서 점차 희석되는 지역적 특수성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정희종, 2009; 서해

숙, 2010). 이처럼 농경마을은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통합체로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민족의 정통성과 역

사성, 문화성이 응축된 최소 단위의 공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경문화 기반의 전통 정주지는 생태적 지식체계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문화경관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정주지는 인류가 자연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온 역사적 과

정을 경관 속에 생생히 담아내고 있으며,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층적 가치를 지닌 농경 기반 정주지의 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 차원을 넘어 실천

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를 내포한다. 특히 이는 환경 위기와 문화 동질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미래 세대를 위

한 지속가능한 환경-문화 관계 정립에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농경문화 기반 마을을 중심으로 문화경관적 특성과 가치를 분석함으로

써 농경마을의 보전과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 연도별 문화경관 등재 현황 및 전체 유산 중 문화경관 비율(1978-2024)
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https://whc.unesco.org/en/list/stat, 검색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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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선정 및 분석틀

3.1 사례 선정기준

본 연구의 사례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전통적 농업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문

화경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사례는 농업 활동이 지역의 경제․사회 구조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보여주며, 농업 기술과 관습의 지속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두 번째 기준은 정주 및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전통마을 문화경관이다. 이 기준을 통해 농경 활동 자체는 현재 

약화되었으나, 오랜 기간의 정주와 공동체 문화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사례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문화경관

은 세대를 거쳐 형성된 공동체 문화와 생활 양식이 경관에 반영되어 있어 전통의 지속성과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3.2 사례 선정 과정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통해 선정된 사례들은 문화경관 유산의 성격을 이해하고, 농경마을 연구에 중요한 학술

적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들 사례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전통마을과 관련된 문화경관 유산

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국제적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위에 제시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전통마을 특성을 지닌 사례들을 선정하는 과

정을 수행하였다. 129개의 문화경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검토하여 각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에 대해 

학술논문, 유네스코 등재 서류, 현장조사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차 선정하였다. 각 기준별로 선정된 문

화경관들을 교차 검증하여 둘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들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리적 다양성

과 문화적 대표성을 고려하였다(표 1 참조).

이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총 129개의 사례 중에서 농경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문화경관과 공동체 문화가 반영

된 전통마을 문화경관 등 총 29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정된 유산들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3.3 분석의 틀

선정된 사례들은 전통적 농업 활동과 정주 문화가 경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사례별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로 구분7)하였다. 이러한 구성

요소 도출 과정은 경관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관은 물리적, 상징적, 관념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

로 구성된 하나의 총체(전종한, 2017a)이기 때문이다. 각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분석함으로써 문화경관의 복합적인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문화경관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며, 그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를 보다 세분화하여 범주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다양한 사례 간의 비교 연구

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적 기반이 된다.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틀은 Fowler(2003)의 문화경관 특성 분류 체계를 참고하되, 농경 정주지 문화경

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Fowler가 제시한 속성(attribute) 중 일부는 본 연구의 범주와 중첩되지만, 

단계 내용

1 전체 유산 검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공표한 문화경관 유산 129건을 전수 검토

각 사례의 등재신청서(Nomination file)와 ICOMOS 자문평가서(Advisory body evaluation)를 확보하여 기초 정보 정리

2
키워드 검색을 통한

후보군 선별

전수 목록에서 농경․정주 특성이 핵심 속성으로 기술된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등재 문서 및 웹 자료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탁월한 보편적 가치 또는 핵심 속성 서술에 키워드들이 병기된 경우를 후보군으로 포함

-농업․생산 관련: agriculture, farming, terrace(d), vineyard, irrigation 등

-정주 관련: settlement, village, town 등

-공동체 운영 관련: community, association, governance 등

3 심층 분석 및 교차 검증
후보군에 대해 학술논문, 현장조사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참고하여 역사적 맥락, 지리적 조건, 사회․문화적 특성을 심층 분석,

이후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판독하여 농경 및 공동체 문화가 주요 가치로 제시된 사례 선별

표 1. 사례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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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9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요소들을 종합하여 농경문화 기반 정주지에 적합한 범주를 새롭게 체

계화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범주는 Fowler의 분류를 단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의 틀을 보완하고 

본 연구 맥락에 맞게 재분류한 결과물이다.

범주화 과정은 세계유산센터 및 ICOMOS 평가서 등 1차 자료에서 사례별 특성을 추출하고, 출현 빈도가 높고 

공통성이 뚜렷한 요소를 중심으로 범주를 설정한 뒤, 농경문화경관의 정체성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요소와 사농경

활동을 둘러싼 사회․문화․정주적 배경 요소가 되는 맥락 요소로 구분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무형 요소의 경우 

전통 지식, 공동체 규범, 의례, 예술 등에서 경계가 다소 모호하거나 중첩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본래 문화경

No. 유산명 국가 등재연도 등재기준

1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필리핀 1995 (iii)(iv)(v)

2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Portovenere, Cinque Terre, and the Islands (Palmaria, Tino and Tinetto) 이탈리아 1997 (ii)(iv)(v) 

3 생테밀리옹 특별지구(Jurisdiction of Saint-Emilion) 프랑스 1999 (iii)(iv)

4 비날레스 계곡(Viñales Valley) 쿠바 1999 (iv)

5 수쿠르 문화경관(Sukur Cultural Landscape) 나이지리아 1999 (iii)(v)(vi)

6
쿠바 남동부 최초 커피 재배지 고고학적 경관(Archaeological Landscape of the First Coffee Plantations in the 

South-East of Cuba)
쿠바 2000 (iii)(iv)

7 욀란드 남부 농업 경관(Agri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Öland) 스웨덴 2000 (iv)(v)

8 바하우 문화경관(Wachau Cultural Landscape) 오스트리아 2000 (ii)(iv)

9 알투 도루 와인 산지(Alto Douro Wine Region) 포르투갈 2001 (iii)(iv)(v)

10 토커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Tokaj Wine Region Historic Cultural Landscape) 헝가리 2002 (iii)(v)

11 발 도르차(Val d'Orcia) 이탈리아 2004 (iv)(vi)

12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 경관(Landscape of the Pico Island Vineyard Culture) 포르투갈 2004 (iii)(v)

13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Agave Landscape and Ancient Industrial Facilities of Tequila) 멕시코 2006 (ii)(iv)(v)(vi)

14 콘소 문화경관(Konso Cultural Landscape) 에티오피아 2006 (iii)(v)

15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Lavaux, Vineyard Terraces) 스위스 2007 (iii)(iv)(v)

16
코스와 세벤의 중세 농경목축 문화 경관(The Causses and the Cévennes, Mediterranean agro-pastoral Cultural 

Landscape)
프랑스 2011 (iii)(v)

17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Coffee Cultural Landscape of Colombia) 콜롬비아 2011 (v)(vi)

18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the Serra de Tramuntana) 스페인 2011 (ii)(iv)(v)

19
발리의 문화경관: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의 표현으로서의 수박 체계(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 Hita Karana Philosophy)
인도네시아 2012 (iii)(v)(vi)

20 바사리 지역 :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Bassari Country: Bassari, Fula and Bedik Cultural Landscapes) 세네갈 2012 (iii)(v)(vi)

21 훙허하니족(紅河哈尼族)의 다랑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중국 2013 (iii)(v)

22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란게-로에로와 몬페라토(Vineyard Landscape of Piedmont: Langhe-Roero and Monferrato) 이탈리아 2014 (iii)(v)

23
팔레스타인: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예루살렘 남부, 바티르의 문화경관(Palestine: Land of Olives and Vines-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Jerusalem, Battir)
팔레스타인 2014 (iv)(v)

24 샹파뉴 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Champagne Hillsides, Houses and Cellars) 프랑스 2015 (iii)(iv)(vi)

25 클리마, 부르고뉴의 테루아(The Climats, terroirs of Burgundy) 프랑스 2015 (iii)(v)

26 메이만드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Maymand) 이란 2015 (v)

27 알 아사 오아시스, 진화하는 문화경관(Al-Ahsa Oasis, an Evolving Cultural Landscape) 사우디아라비아 2018 (iii)(iv)(v)

28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데네의 프로세코 언덕(Le Colline del Prosecco di Conegliano e Valdobbiadene) 이탈리아 2019 (v)

29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이란 2021 (iii)(v)

표 2. 선정된 문화경관 유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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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복합적 요소들이 상호 연계하여 형성되는 속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유형 요소는 농경지(Ag), 고고학적 유적(Ar), 건축물․구조물(B), 성곽․방어 구조물(Ft), 자연경관과 지

형(N), 도시와 마을(T), 수계 시스템(W)으로, 무형 요소는 전통 지식과 기술(KS), 마을 운영 체계(M), 지역 정체성(L), 

관습과 전통(CT), 종교와 영성(RS), 사회 조직과 규범(SON), 전통 예술과 표현(TAE)으로 분류하였다(표 3 참조).

이러한 분석틀은 문화경관의 복합적 성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농경문화 기반 정주지

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

4. 구성요소 분석결과

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유형․무형 요소의 분포는 농경 기반 전통마을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다. 앞서 도출한 구성요소 항목을 바탕으로, 29개 사례 각각에 대해 해당하는 범주를 적용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농경문화 기반 전통마을 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출현 빈도와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문화경관 유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요소들과 그 조합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경

관의 핵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29개 사례에서 도출된 유형 요소 중에서 건축물․구조물(B)과 농경지(Ag)는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 핵심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마을(T)과 자연환경(N) 역시 각각 93.1%와 72.4%의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 이는 

농경 활동과 정주 공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자연환경이 농경문화 기반 마을 경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함을 시사

유형 포함되는 요소 농경문화 연계성

유

형

 

요

소

*농경지 Agricultural land (Ag) 계단식 논이나 밭,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 작물 재배지, 목초지와 방목 지역, 과수원 등 핵심 요소

고고학적 유적 Archaeological sites (Ar) 고대 유적, 선사시대 정착지와 유적, 무덤과 매장 유적, 암각화와 동굴 벽화, 고대 건축물 잔해 등 맥락 요소

*건축물․구조물 Buildings and structures (B)
농업 관련 시설물, 기념비적 건축물, 전통 가옥과 주거 건축물, 공공 건물, 산업 관련 건축물, 

생산 시설, 다리, 탑, 등의 구조물, 전통적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구조물 등
맥락 요소

성곽․방어 구조물 등 Fortifications (Ft)
성벽과 성문, 요새와 성채, 도시 방어 시스템, 군사 기지와 진지, 감시탑과 봉화대, 해안 방어 

시설, 언덕 요새 등
맥락 요소

*자연적 요소나

지형적 특성

Natural landscapes and 

topography (N)

독특한 지형이나 지질학적 특징, 산맥과 산봉우리, 숲, 평원, 화산 지형, 중요한 생태계나 

생물다양성 지역, 기후나 미기후에 의해 형성된 자연환경 등
맥락 요소

*도시, 마을 Towns and villages (T)
전통마을과 촌락, 계획된 도시, 역사적 도시 중심지, 특정 시대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경관, 

주거지 유적, 역사적 상업 지구 등
핵심 요소

*해안, 강, 수로 등 수계 

시스템
Water systems (W)

해안 경관과 도서 지역, 호수와 내륙 습지, 강 유역과 삼각주, 운하 시스템과 수로, 전통적 관개 

시스템 등
핵심 요소

무

형

요

소

전통 지식과 기술 Knowledge and skills (KS) 농업 기술, 전통적 농업 시스템, 건축 및 공학 기술, 자연 환경 관리 기술, 생태 지식 등 핵심 요소

마을 운영 체계 Management system (M)
생산활동과 연계된 마을 운영 방식, 전통과 연관된 행사 및 축제의 개최, 공동체 기반 자원 

관리, 토착 지식이 적용된 경관 관리 방식, 지역 공동체가 관리하는 유산 등
맥락 요소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경관
Local Identity landscapes (L)

지역 특유의 토지이용 패턴이 나타나는 경관, 해당 유산 상징적 의미 형성에 기여한 경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경관 등
맥락 요소

관습과 전통 Customs and traditions (CT) 의례와 축제, 구전 전통, 언어와 방언, 전통적인 생활 방식, 일상적․비종교적 관습 등 맥락 요소

*종교와 영성 Religion and spirituality (RS)
종교적 의식과 축제, 신앙 체계,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 성지 및 순례 전통, 종교와 관련된 구전 

전통 등
맥락 요소

사회조직과 규범
Social organization and norms 

(SON)

사회적 구조와 계층, 공동체 조직 및 관리 시스템, 전통적 지도자와 권위 체계, 마을 규칙 및 

관습법, 경제적 네트워크 및 협력 구조 등
맥락 요소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
Traditional arts and cultural 

expressions (TAE)
전통 음악과 춤, 조형 예술, 공연 예술, 수공예, 문학 작품, 전통 의상과 장신구 등 맥락 요소

자료: Fowler(2003)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Fowler의 분류와 직접적으로 겹치는 항목(Ag, B, G, N, T, W, L, RS)

표 3. 문화경관 유산 구성요소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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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형 요소 측면에서는 전통 지식과 기술(KS)이 9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관습과 전통(CT) 

79.3%, 마을 운영 체계(M) 및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TAE)이 69.0%, 6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농경 활동을 

둘러싼 지식 체계와 문화적 관습이 물리적 경관 형성의 근간이 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무형 요소의 분

포 양상은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이 자연과 인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산물임을 명확

히 한다.

4.1 유형 요소의 분포 및 특성

4.1.1 건축물․구조물(B)의 특성

건축물․구조물(B)은 분석된 29개 사례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이는 연구 대상이 정주지로 한정했기 때문일 가

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화경관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거주와 

활동의 흔적이 문화경관의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출현 빈도가 

높다는 사실보다는 건축물․구조물이 문화경관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난 건축물․구조물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전통 주거 건축물로, 메이만드

의 문화경관,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바사리 지역: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다. 이들 지역의 주거 건축물은 지역의 기후 조건, 가용 자원, 생활 방식에 적응하여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이란의 메이만드 마을은 동굴 주거 형태를 발전시켜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 적응했으며, 하우라만 지역은 산

악 지형에 계단식으로 배치된 독특한 석조 주택을 발전시켰다. 둘째, 농업 관련 시설로, 알투 도루 와인 산지, 토커

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등에서 확인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작물의 재배, 수확, 가공, 저장과 

관련된 특수 건축물이 발달했다. 토커이 지역의 와인 저장고나 용설란 재배지의 테킬라 생산 시설은 특정 작물의 

생산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의 예이다. 코르딜레라스 계단식 논의 곡물 저장고(Alang)는 농업 공동체의 식

량 보관과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농업 활동과 관련된 종교․의례 관련 건축물로, 발리의 문화경관, 수

쿠르 문화경관 등에서 발견된다. 발리의 수박(Subak) 사원이나 수쿠르 문화경관의 히디(Hidi) 궁전은 농업 주기와 

결합된 집단 의례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공동체 정체성과 영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

라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건축물․구조물(B)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데 있지 않고, 각 지역이 

처한 환경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독창적으로 발달하고 문화경관의 정체성을 형성했는지에 있다.

4.1.2 농경지(Ag)의 특성

농경문화 기반 마을 문화경관에서 나타나는 농경지(Ag)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테라스식 

경작지로,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경사진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테라스를 조성하여 경작 가능한 면적을 확보했다. 필리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

식 논은 가파른 산지에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놀라운 인간의 적응 능력을 보여준다. 둘째, 혼합 농경지로, 욀란

드 남부 농업 경관, 발 도르차, 팔레스타인: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 등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양한 작

물의 혼합 재배를 통해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다양성을 확보했다. 발 도르차 지역의 올리브, 포도, 곡물 혼합 재배 

방식은 지중해 지역의 전통적 농업 체계를 잘 보여준다. 셋째, 특수작물 경관으로는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용설란 

재배지 경관, 발리의 문화경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특정 작물의 대규모 재배가 주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았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은 지형과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재배 방식(동부 지역:전일조[full-sun]) 방식, 중

부 및 서부 지역-그늘 또는 반그늘(shade/semi-shade) 방식)을 발달시켰으며, 이러한 방식은 독특한 농업 경관 형성

a: 알투도루 와인 산지 b: 토커이와인 역사 문화 경관 c: 발리의 문화경관 d: 수쿠르 문화경관

그림 2. 농경마을 문화경관 유산의 건축물․구조물(B) 요소 사례
자료: https://whc.unesco.org/e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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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쿠바 남동부 최초 커피 재배지 고고학적 경관의 경우 산악지형을 따라 분산 배치된 플랜테

이션 복합체—주거지, 건조장, 수로 시설 등이 통합된 농업 단위—가 커피 농업 경관을 형성한다(그림 3 참조).

4.1.3 도시․마을(T)의 특성

도시․마을(T) 요소는 정주 공간으로서의 마을 구조가 농경문화 기반 문화경관의 중요한 특성임을 시사한다. 기

존 연구에서는 농촌 정착지 입지 특성에 따라 크게 집약형(nucleated)과 분산형(dispersed)으로 구분해 왔으며

(Trewartha, 1946), 국내에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집촌(集村)과 산촌(散村), 집촌을 또 다시 괴촌(塊村), 열촌(列村), 

노촌(路村) 등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폐쇄적 종결형, 반개방적 종결형, 개방적 순환형 등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하

위 유형이 제시되기도 했다(김묘정 등, 2007; 최원회,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세계유산 문화경

관 사례 29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집촌, 산촌의 기존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특정 지형․기후 조건에 적응하

여 발달한 ‘적응형’ 마을 구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첫째, 집약형 마을 구조는 전통적인 집촌에 해당하며, 콘소 문화경관,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등에서 확인된다. 이들 사례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 건물들이 밀집 배치되었

으며, 공동체 생활 및 방어적 기능과도 연계된다. 콘소 지역의 지형을 따라 조성된 테라스식 마을은 공동체 생활과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다. 둘째, 분산형 마을 구조는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비

날레스 계곡,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등에서 나타난다. 개별 가구가 농경지 주변에 분산 배치되는 형태로,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의 소규모 가족 농장 ‘핀카(finca)’가 대표적이다. 셋째, 적응형 마을 구조는 특정 지형․기후 조건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발달한 유형이다.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등의 지역에서는 

지형, 기후 등 자연 조건에 적응하며 발전한 독특한 마을 구조가 나타난다. 트라문타나 산맥 지역의 경사지 적응형 

마을 구조나 친퀘 테레의 해안가 마을 배치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순응 방식을 반영한다(그림 4 참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농경 정주지들에서도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집약형과 분산형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

다. 다만 사례 분석 과정에서 특정 지형․기후 조건에 맞추어 발달한 적응형 마을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존 

분류를 보완하는 유형으로 농경문화 기반 세계유산 정주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4.1.4 자연경관과 지형(N)의 특성

자연경관과 지형(N) 요소는 25개 사례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된다. 이는 농경문화 기반 마을이 주변 자연환

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음을 드러낸다. 첫째, 산악 지형으로,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훙허하니족

의 다랑논,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쿠바 남동부 커피 재배지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파른 경사

지에 적응하며 발전한 농업 방식과 정주 패턴이 발견된다. 산악 환경은 제약 요소이기도 했지만, 독특한 문화경관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둘째, 연안 지형으로,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 경관 등

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에서는 해안가의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발달했다. 친퀘 테레 지역

a: 피에몬테 포도밭 경관 b: 발 도르차 c: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d: 용설란 재배지 경관

그림 3. 농경마을 문화경관 유산의 농경지(Ag) 요소 사례
자료: https://whc.unesco.org/en/list/

a: 콘소문화경관 b: 코르딜레라스의계단식 논 c: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d: 포르토베네레,친퀘테레와섬들

그림 4. 농경마을 문화경관 유산의 도시·마을(T) 요소 사례
자료: https://whc.unesco.org/e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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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파른 해안 절벽에 조성된 테라스식 농경지는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의 탁월한 예이다. 셋째, 구릉 지형으로,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알투 도루 와인 산지, 생테밀리옹 특별지구 등에서 발견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완만한 구

릉지를 활용한 농업 방식과 마을 배치가 발달했다. 특히 포도 재배에 적합한 구릉지형은 와인 생산 문화경관 발전

의 기반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생테밀리옹의 지하 저장고는 석회암 기반의 지형 조건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자연적으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석회암층을 파내어 와인 저장 공간으로 전용하였다. 넷째, 특수 

지형으로, 알 아사 오아시스, 수쿠르 문화경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막, 강 계곡, 카르스트 지형 등 특수

한 지형적 조건에 적응한 독특한 문화경관이 발달했다. 알 아사 오아시스의 경우, 사막 환경 속에서 지하수를 활용한 

농업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수쿠르 지역은 인더스강 유역의 지형적 조건을 활용해 도시-농촌 복합 경관을 형성했다

(그림 5 참조).

4.1.5 기타 유형 요소의 특성

수계 시스템(W)은 29개 사례 중 14개(48.3%)에서 나타났으며,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물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

한다. 이는 테라스 관개 시스템(코르딜레라스,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등), 공동체 기반 관개 시스템(발리의 ‘수박’ 

등), 건조지역 특수 관개 시스템(알 아사 오아시스의 ‘노천 수로 운하망’ 등)으로 구분된다. 필리핀 코르딜레라스 지

역은 산에서 발원한 물을 계단식으로 분배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2,000년 이상 유지해왔다. 

고고학적 유적(Ar)은 14개 사례(48.3%)에서 확인되어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역사적 깊이를 보여준다. 이는 선사

시대 유적(욀란드 남부 농업 경관 등), 중세 및 근대 유적(샹파뉴 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 쿠바 남동부 최초 

커피 재배지 고고학적 경관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적들은 현재의 문화경관이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하

고 있음을 증명한다.

성곽․방어 구조물(Ft)은 10개 사례(34.5%)에서 발견되었으며, 마을 방어 시스템(욀란드 남부 농업 경관, 메이만

드 문화경관 등) 등을 가진 일부 마을들이 농업 활동과 함께 방어적 기능도 수행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 요소들은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이 단순한 농업 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 환경

에 대한 인간의 지혜로운 순응, 사회적 조직과 기술적 발전, 역사적 연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총체

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유형 요소들은 인간과 

자연 환경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문화경관의 핵심적 가치를 구성한다(그림 6 참조).

4.2 무형 요소의 분포 및 특성

4.2.1 전통 지식과 기술(KS)의 특성

무형 요소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전통 지식과 기술(KS) 요소는 농경문화 기반 마을에서 전통적인 농업 지

식과 기술이 문화경관 형성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통 지식과 기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b: 코스티에라아 말피타나 c: 생테밀리옹 특별지구 d: 알 아사 오아시스

그림 5. 농경마을 문화경관 유산의 자연경관·지형(N) 요소 사례
자료: https://whc.unesco.org/en/list/

a: 욀란드남부 농업 경관 b: 샹파뉴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

c: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d: 디야르바키르요새 및 
헤브셀정원 문화경관 

그림 6. 농경마을 문화경관 유산의 기타 유형 요소들 사례
자료: https://whc.unesco.org/e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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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통 농업 기술로,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등에서 발견된다. 이들 지역은 경사진 지형에 테라스를 조성하여 농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둘째, 발리의 문화경관,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알 아사 오아시스 등에서 두드러

지는 수자원 관리 기술이다. 이들 지역은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발전시

켰다. 발리의 ‘수박’ 시스템은 물 관리를 위한 협동적 관개 체계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종교적, 사회적 요소와 통합

된 복합적 지식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작물 재배 및 가공 기술로,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데네의 프로세코 언

덕, 용설란 재배지 경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유산에서는 특정 작물의 재배와 가공에 관한 고유한 지식 체계를 발

전시켰다. 예를 들어, 토커이 지역은 보트리티스 시네레아(Botrytis cinerea) 곰팡이를 활용한 아슈(Aszú) 와인 생산 

방식을 수백 년간 유지해왔으며,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데네의 프로세코 언덕에서는 19세기에 벨루세라(bellussera) 

시스템을 도입하여, 포도나무의 수형과 생육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절하고 병해를 예방하는 등 재배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특유의 포도 재배 기술을 정립하였다. 넷째, 생태 지식 체계로 욀란드 남부 농업 경관, 팔

레스타인의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지역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욀란드 남부 지역의 

경우, 척박한 토양 조건에 적응하며 발전시킨 농업 기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하우라만 지역에서는 비옥

한 토지가 거의 없는 자그로스 고산 지대에서 정교한 농업 기술과 통찰력 있는 생태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반유목

적 농목 복합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트라문타나 지역에서는 농업과 목축에 관한 과정과 기술, 자연 자원의 활

용 방법, 식물의 약리적 효능 등이 포함된다.

4.2.2 관습과 전통(CT)의 특성

관습과 전통(CT) 요소의 높은 빈도는 농경 활동과 관련된 의례, 축제, 전통 생활방식 등이 문화경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시사한다. 관습과 전통은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업 주기와 연계된 의례로, 

발리의 문화경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는 농

업 활동과 관련된 의례가 수행되며, 이는 농업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발리의 문화

경관에서 물의 신전에 대한 의례는 인간이 자연의 생명유지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동체적 참여를 기반

으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한다. 둘째, 작물과 관련된 축제로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경관의 포도 

수확축제(Festa das Vindimas), 피에몬테 포도밭 경관의 수확 축제(stocks of San Martino),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

관의 커피축제(the National Coffee Festivals, the Fiestas de La Cosecha 등)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포

도 수확과 와인 생산, 커피 재배 과정이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축제와 의례

가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에몬테 지역의 일부 마을들은 1930년대부터 조직된 수확 축제가 오

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유산에서는 사람들과 커피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축제, 카니

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를 통해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셋째, 전통적인 생활 방식 및 관습으로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메이만드 문화경관 등에서 발견된다. 하우라만 지역에서는 고산 지형에 적응한 반유

목 농목 복합 생활 방식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고지대와 저지대를 오가는 정주 체

계가 사회적 규범과 공동체 운영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메이만드 지역 또한 계절에 따라 전통 주거지(키

체스[Kiches] 동굴 주거지, 마르카네[Markhāneh] 반지하 원형 주택 등)를 이동해가며 반유목적인 생활을 유지해왔

으며,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4.2.3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TAE)의 특성

농경 활동과 관련된 문화적 표현이 문화경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TAE)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바사리 지

역: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등에서는 농경활동과 관련된 지식, 경험, 지명, 전설 등이 구전 전통으로 전승된

다. 이러한 구전 전승은 이야기, 노래, 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세대 간 지식 전달의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

한다. 둘째, 건축과 수공예를 포함한 시각 예술은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비날레스 계곡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 요소가 발달한 유산에서는 농경지와 건축물에 장식적 요소를 더하는 미학적 전통이 발달

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자연 자원과 일상 농업 활동에서 비롯된 수공예품 제작 기술도 지속되어 왔다. 메이만드 

문화경관에서는 카펫․직물 짜기와 같은 전통 수공예가 중요한 경제 자원으로, 이는 자연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적 

활용을 중시하는 생활방식과 맞닿아 있다. 한편 비날레스 계곡에서는 도밍고 라모스(Domingo Ramos)와 티부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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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로렌조(Tiburcio Lorenzo) 등의 예술가들이 독특한 농업 경관을 회화로 형상화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경관의 

미적․상징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셋째, 음악과 춤, 문학과 영화 등 예술적 표현은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비날레

스 계곡, 발리의 문화경관, 용설란 재배지 경관 등에서 나타난다. 콜롬비아 커피 지역의 '방브코(Bambuco)'와 같은 

전통 음악은 커피 재배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비날레스 계곡에서는 담배 재배 농부(veguero)의 음악 전

통이 지역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세대 간 구전과 공동체적 축제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 발리

의 문화경관에서는 인간 공동체와 자연 환경 간의 긴밀한 관계를 다양한 형태의 오케스트라 음악, 토펭(topeng), 와

양(wayang) 등의 연극 공연,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발리어 등 네 가지 언어로 낭송되는 시를 통해 표현한다. 멕시

코의 용설란 재배지 경관은 테킬라를 매개로 문학, 영화, 음악, 춤을 활발히 산출하며,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소설가 맬컴 로우리(Malcolm Lowry), 대중 음악 작곡가 호세 알프레도 히메

네스(José Alfredo Jiménez) 등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멕시코 문화의 핵심 상징으로 형상화되었다.

4.2.4 마을 운영 체계(M)의 특성

마을 운영 체계(M)는 공동체 기반의 자치 시스템이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마을 운영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자원 공동 관리 체계로, 발리의 문화

경관,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바하우 문화경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동체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발달했다. 둘째,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으로, 알투 도루 와인 산지, 클리

마, 부르고뉴의 테루아, 콘소 문화경관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전통적 

규제 체계가 발달했다. 부르고뉴 지역의 '클리마(Climat)' 시스템은 토지의 특성에 따라 포도 재배 방식을 세밀하게 규

제하는 전통적 체계이다. 셋째, 공동 노동 조직 시스템으로,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토커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 

등에서 확인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노동집약적 농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이 발달했다. 코

르딜레라스 지역의 '이마요스(Imayos)' 시스템은 테라스 유지 관리를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무형 요소의 세부 특성 분석을 통해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이 단순한 유형 요소들의 집합이 아

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식 체계, 관습, 예술 표현, 운영 체계, 지역 정체성 등 다양한 무형 요소들의 복

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문화경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유형적 환경의 보호뿐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무형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 유형․무형 요소의 상관관계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몇 가지 핵심적인 연계 축이 도출되었다. 가장 높은 상관성은 농경

지(Ag)와 전통 지식․기술(KS)로, 이는 농업 활동이 단순한 물리적 경관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식체계에 기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테라스 농법(코르딜레라스, 훙허하니족 다랑논, 라보 등)은 이러한 적응적 지식의 대표적 사례다.

다음으로 농경지(Ag)-관습과 전통(CT), 농경지(Ag)-마을 운영 체계(M)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의 장을 넘어 계

절 주기 의례와 공동체 운영 체계와 긴밀히 결합했음을 시사한다. 발리와 콘소 지역의 사례에서처럼 농업 활동은 

마을 조직, 분배 규범, 축제와 의례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농경지(Ag)-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TAE), 농경지(Ag)-지역 정체성 반영 경관(L)의 동반 출현은 농업이 

전통 예술․문화적 표현과 지역 정체성 형성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포도 재배 지역에서 나타나는 와인 축

제, 노래와 춤, 전통 장식은 생산 활동이 지역 문화와 상징 체계로 전환된 구체적 사례다.

수계 시스템(W)과 마을 운영 체계(M)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물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공동

체적 운영 시스템이 발달했음을 나타낸다.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는 집단적 분배 규범

과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신앙적 질서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로 기능한 것이다. 발리의 문화경관, 훙허하니족의 다랑논 문화경관 등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한 전통적 공동체 운영 체계가 문화경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마을(T)과 관습과 전통(CT) 간의 상관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마을의 공간적 구조가 농경 활동

과 관련된 의례와 축제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발전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포도재배 지역(알투 

도루, 토커이, 피쿠 섬, 라보, 피에몬테 등)에서는 와인 생산과 관련된 전통과 의례가 마을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확 주기와 연계된 축제가 마을 공간을 무대 삼아 열리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응집과 

정체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 공간은 단순한 생활․생산의 장이 아니라, 의례와 축제가 반복적으로 각

인되는 상징적 무대로서 기능하며, 이를 통해 문화경관의 시간성, 상징성이 동시에 구현된 것이다(표 4,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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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는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이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

으며, 이들 요소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경관의 보존과 관리

를 위해서는 유형적 경관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무형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농경문화 기반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의 가치와 특성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형으로 등재된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구성요소를 유형․무형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닌 인간의 지식체계, 기술, 문화적 관습, 

사회적 조직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통 정주지 문화경

관의 핵심적 가치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5.1 자연-인간 관계의 상호의존적 적응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조화로, 이는 문화경관 전반에서 보편적

으로 논의되는 주제다. 그러나 전통 정주지에서는 환경적 제약과 사회․문화적 대응이 상호작용하며 경관을 진화시

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화의 차원을 넘어 상호의존적 적응 과정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유산명칭
유형 요소 무형 요소

Ag Ar B Ft N T W KS M L CT RS SON TAE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 　 ✔ 　 ✔ ✔ ✔ ✔ ✔ 　 ✔ 　 ✔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 ✔ ✔ ✔ ✔ ✔ ✔ ✔ ✔ ✔ 　 　 ✔ ✔
생테밀리옹 특별지구 ✔ ✔　 ✔　 ✔ ✔　 ✔　 　 ✔ ✔ ✔ ✔ ✔ ✔ 　

비날레스 계곡 ✔ ✔ ✔ 　 ✔ ✔ 　 ✔ 　 ✔ ✔ 　 　 ✔
수쿠르 문화경관 ✔ ✔ ✔ 　 　 ✔ 　 ✔ 　 ✔ 　 ✔ ✔ 　

쿠바 남동부 최초 커피 재배지 고고학적 경관 ✔ ✔ ✔ ✔ ✔ ✔ ✔ ✔ ✔ ✔
욀란드 남부 농업 경관 ✔ ✔ ✔ ✔ ✔ ✔ 　 ✔ 　 ✔ ✔ 　 　 　

바하우 문화경관 ✔ 　 ✔ ✔ ✔ ✔ ✔ ✔ ✔ ✔ ✔ 　 　 ✔
알투 도루 와인 산지 ✔ 　 ✔ 　 ✔ ✔ ✔ ✔ ✔ ✔ ✔ ✔ 　 ✔

토커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 ✔ 　 ✔ 　 ✔ ✔ 　 ✔ ✔ ✔ ✔ 　 ✔ ✔
발 도르차 ✔ 　 ✔ ✔ ✔ ✔ ✔ ✔ ✔ ✔ ✔ 　 　 ✔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 경관 ✔ 　 ✔ 　 ✔ ✔ ✔ ✔ ✔ 　 ✔ 　 　 ✔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 ✔ ✔ ✔ 　 ✔ ✔ 　 ✔ ✔ ✔ ✔ 　 　 ✔

콘소 문화경관 ✔ ✔ ✔ ✔ ✔ ✔ 　 ✔ ✔ 　 ✔ ✔ ✔ ✔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 　 ✔ 　 ✔ ✔ 　 ✔ ✔ ✔ ✔ 　 　 ✔

코스와 세벤의 중세 농경목축 문화 경관 ✔ 　 ✔ ✔ 　 ✔ 　 ✔ ✔ ✔ ✔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 　 ✔ 　 　 ✔ 　 ✔ ✔ 　 ✔ 　 　 ✔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 　 ✔ ✔ 　 ✔ ✔ ✔ ✔ ✔ ✔ ✔ 　 ✔

발리의 문화경관 ✔ ✔ ✔ 　 ✔ 　 ✔ ✔ 　 ✔ ✔ ✔ 　 ✔
바사리 지역: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 　 ✔ 　 　 ✔ 　 　 　 　 ✔ ✔ ✔ ✔
훙허하니족(紅河哈尼族)의 다랑논 문화경관 ✔ 　 ✔ 　 ✔ ✔ ✔ ✔ ✔ ✔ ✔ ✔ ✔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란게-로에로와 몬페라토 ✔ 　 ✔ 　 　 ✔ 　 ✔ 　 ✔ ✔ 　 ✔ ✔
팔레스타인: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 ✔ ✔ ✔ ✔ ✔ ✔ ✔ ✔ ✔ 　 　 　 ✔ 　

샹파뉴 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 ✔ ✔ ✔ 　 ✔ ✔ ✔ ✔ ✔ ✔ 　 　 ✔ ✔
클리마, 부르고뉴의 테루아 ✔ 　 ✔ 　 　 ✔ 　 ✔ ✔ 　 　 　 ✔ ✔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 ✔ ✔ ✔ 　 ✔ ✔ ✔ 　 　 ✔ 　 　 ✔
알 아사 오아시스, 진화하는 문화경관 ✔ ✔ ✔ 　 ✔ ✔ 　 ✔ 　 　 ✔ 　 ✔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데네의 프로세코 언덕 ✔ 　 ✔ 　 ✔ ✔ 　 ✔ ✔ 　 　 　 ✔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 ✔ ✔ 　 ✔ ✔ ✔ ✔ 　 　 ✔ ✔ 　 ✔
계 29 14 29 10 21 27 14 28 20 18 23 10 14 19

표 4. 농경 정주지 문화경관 유산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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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사례들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잘 보여준다. 경사지에서 발전한 테라스 농법(코르딜레라스, 훙허하니족 

다랑논 등), 건조지에서 구축된 관개 시스템(알 아사 오아시스 등), 해안 절벽지대의 경작 방식(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등) 등은 자연조건의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환경적 한계를 사회적 협력과 전통 지식의 축적을 통해 

능동적으로 전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전통 지식과 기술(KS)의 높은 출현 빈도(96.6%)는 이러한 적응이 세

대를 거쳐 전승된 지식체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은 환경결정론적 설명을 넘어, 자연-인간 관계가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지속가

능성을 모색해 온 과정의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기후 및 환경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

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생태적 복원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특성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ⅳ)와 (ⅴ)에 밀접히 부합한다. 예컨대, 계단식 논이나 관개 체

계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토지 이용의 탁월한 예’로 등재 사유가 되었으며, 이는 전통 정주지 문화

경관이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보편적 교훈을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모델임을 뒷받침한다.

5.2 생산-생활-신앙의 통합적 경관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의 두 번째 특성은 생산 활동, 일상생활, 신앙체계가 공간, 시간, 의례 차원에서 통합된 경

관이라는 점이다. 유형 요소 분석에서 Ag-B-T(농경지-건축․구조물-도시․마을)의 높은 동시 출현은 생산과 생활 

공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보여준다.

이 물리적 기반은 관습과 전통(CT, 79.3%), 종교와 영성(RS, 34.5%) 등 무형 요소와 밀접히 결합한다. 발리의 

수박 시스템은 관개 기술, 마을 조직, 사원 배치, 종교 의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대표 사례이며, 포도 재배 지역(알

투 도루, 토커이, 피에몬테)은 생산 기술-저장고 건축-생산자 마을-수확 축제가 하나의 문화경관 체계로 작동한다.

생테밀리옹 특별지구의 사례는 지형을 활용한 농경지가 생산 및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확장된 예라 할 수 있다. 

석회암 기반의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된 지하 저장고와 수도자들의 암굴 수도원(monolithic church)이 하나의 공간 

체계로 연결되어 있어 생산 공간과 종교 공간의 복합성이 드러나며, 이는 문화경관 내에서 생산-생활-신앙이 융합

된 전통 지식 체계의 심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처럼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은 생산 활동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종교적 체

계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경관은 기능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경관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통합성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ⅲ) 및 (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생산 활동이 단순히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종교적․상징적 체계와 결합된 점은 “살아 있는 전통”과 “정신적․예술적 성취”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며, 이는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5.3 공동체 문화의 전승

세 번째 특성은 강한 공동체 기반 문화와 그 지속적 전승이다. 분석 결과, 마을 운영 체계(M, 69.0%), 사회 조

그림 7. 농경 정주지 문화경관의 농경지(Ag)를 중심으로 한 공동출현 비율(%) 및 구성요소 상관관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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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규범(SON, 48.3%),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TAE, 65.5%)의 높은 출현 빈도는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중요

성을 보여준다. 농경 활동의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원의 한계는 효율적인 협업 체계와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요구했

다. 코르딜레라스의 '이마요스' 공동 노동 조직, 발리의 '수박' 수자원 관리 체계, 콘소 지역의 세대 기반 의사결정 

구조 등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발전한 공동체 운영 시스템의 사례들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동체 체계가 단순한 관리 메커니즘을 넘어 지역 정체성(L, 63.6%)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

다는 사실이다. 공동 의례와 축제, 구전 전통, 공동 작업 과정은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집단적 기억을 형성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은 물리적 경관의 형성과 유지를 가능케 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

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경관의 보전과 관리는 물리적 형태의 보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지속적 전승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공동체 해체와 문화적 동질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 운

영체계와 집단적 기억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이 특성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ⅲ)과 (ⅴ)와 맞닿아 있다. 공동체의 협력적 운영 체계와 사회적 규범은 특정 지

역 문화의 독창적 전통을 보여주고(ⅲ) 전통적 정주 형태와 토지 이용을 가능케 한 탁월한 사례(ⅴ)로 평가되며, 동

시에 특정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9개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을 유형․무형 요소로 세분화하여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농경문화 기반 정주지 문화경관의 본질과 가치를 도출하고, 이들이 지닌 문화경관적 특성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장기적 상호작용이 만

들어낸 복합적 가치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유형 요소 중 건축물․구조물(B)과 농경지(Ag)는 100%의 사례에서 발견

되었고, 무형 요소 중에서는 전통 지식과 기술(KS)이 96.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이들 문화경관이 인

류의 농경 활동과 정주 방식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결합된 산물이며,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식체계가 그 근간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요소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농경

지(Ag)는 지형 적응형 농업 기술(KS)과 수계 시스템(W)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공동체 기반 운영 체계(M)로 

유지되고 종교와 영성(RS)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상호연계성은 생산-생활-신앙의 통합적․총체적 경관을 나타내며 

문화경관 보전에 있어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합적 체계 유지에 있어 사회조직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사례에서 마을 운영 

체계(M, 69.0%)와 사회 조직 및 규범(SON, 48.3%)이 차지한 비율은 공동체 기반 관리체계가 문화경관 유지의 핵

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유형적 경관 요소의 보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온 공동체의 참여와 전통적 관리체계의 존중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률, 제도, 국가 정책 등의 보

전 체계와 지역 공동체 참여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협약, 국가유산 보호법, 지역 조례 등의 제도적 틀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와 경제활동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경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은 자연-인간 관계의 조화, 생산-생활-신앙의 통합적․총체적 경관, 

강한 공동체 문화라는 특성을 공유하며, 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정주 방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농경

문화 기반 마을의 문화경관은 인류의 환경 적응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귀중한 증거로서 그 가치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보전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와 보전은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적 지혜와 문화적 다양성을 전승하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농

경문화 기반 전통 정주지 문화경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생태적 지식과 공동

체 운영 경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공동체 회복력 강화, 문화 다양성 보존 등 현대 사회가 직

면한 과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농경마을 및 문화경관 보전 정책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유형․무형 요

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건축물이나 경관의 형태적 보전뿐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전통 지식, 

공동체 관습, 사회적 조직의 지속가능한 전승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전 

전략이 요구된다. 동일한 농경문화 기반 마을이라도 지역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므로, 일률적 기준보다는 각 지역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경관의 진화적 특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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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태적 관점이 필요하다. 문화경관은 과거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지속적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기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경관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 보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지 않은 수많은 전통마을 문화경관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포괄적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헌 자료 

중심의 분석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실제적 작동 방식과 공동체 인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

속 연구에서는 비등재 사례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비교 연구, 현지조사를 통한 심층적 사례 연구, 문화경관의 변

화 과정과 적응 메커니즘에 관한 통시적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주 1. https://whc.unesco.org/en/list/ (2025년 3월 10일 검색)

주 2. Colonies of Benevolence(자선의 식민지), Curonian Spit(쿠로니아 모래톱), Erzgebirge/Krušnohoří Mining Region(에르

츠 산맥(크루슈네호리 산맥) 광업 지역), Fertö/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페르퇴/노이지들러 호 문화 경관), 

Koutammakou, the Land of the Batammariba(쿠타마쿠, 바타마리바족의 땅), Muskauer Park/Park Mużakowski(무스카

우어 공원 / 무자코프스키 공원), Pyrénées-Mont Perdu(피레네 산맥-몽 페르뒤 산) 등이 월경유산에 해당된다.

주 3. 2009년에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드레스덴 엘베 밸리(Dresden Elbe Valley)’는 제외하였다.

주 4.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주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농촌’, ‘농촌마을’, ‘농경마을’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농촌마을’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의미하며, 농촌정책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이동주, 

2007). 반면 ‘농경마을’은 경작 중심의 전통 농업 경관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작지와 전통 농업 활동이 

경관 형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주 5. Sauer(1925)의 문화경관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cultural landscape is fashioned out of the natural landscape by a 

culture group. Culture is the agent, the natural area is the medium, the cultural landscape is the result.

주 6. 문화경관 범주가 1992년에 도입되기 전에 문화유산으로 먼저 등재된 후 나중에 문화경관으로 재분류된 사례들이 존재한

다. 세인트 킬다(St Kilda, 1986년), 울루루-카타 추타 국립공원(Uluṟu-Kata Tjuṯa National Park, 1987년), 통가리로 국

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 1990년) 등이 이러한 사례로 이들은 최초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문화경관 통계에 산입

되었다.

주 7. 농촌 지역의 공간 구성과 경관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시적․유형적인 것과 비가시적․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보

는 입장(‘유형과 무형’의 관점), 지역과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바라보는 시각(‘지역과 사회’의 관점),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생활의 시각에서 보는 입장(‘경제와 생활’의 관점) 등이 있다(전종한, 2017b). 본 연구에서는 문

화경관의 유형적 실체와 그에 내재된 무형적 가치를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어 전통마을의 복합적인 문화경관 특성을 포

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유형과 무형’의 관점을 이용하여 전통마을의 경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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